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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

[대상판결 : 대법원 2019. 2. 21.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] 

 

이광선 변호사 | 신혜주 변호사 

 

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.  가

동연한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

이 됩니다.  그 사람의 예상 수입이 언제까지 발생할지 정하는 마지막 날짜가 되며, 보통 다니고 있

는 회사의 정년이 기준이 됩니다.  다만 직업이 없는 상태이거나, 별도로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직

업을 가진 사람이 사고를 당할 경우 법원이 판결을 통해 판단합니다. 

 

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왔습니다

(1989. 12. 26.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).  대상판결에서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

을 만 60세로 보아 온 기존 견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. 

 

대상판결은 ‘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, 

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

에 합당‘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 그 이유에 대해서는 ‘우리나라의 사회적,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

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ㆍ개선됨에 따라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

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하였기 때문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. 

 

이어 “원심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, 경험적 사실들을 조

사하여 그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위 경
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div=3&idx=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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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하

였어야 한다”며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

 

그동안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이 있어 왔습니다.  대상

판결은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켰다는 

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 

 

■ 다운로드 : 대법원 2019. 2. 21.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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